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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의 성격 5 요인특성이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성격 특성 유형이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구에 소재한 3년제 대학
교에서 대학생 300명에게 설문 조사하여 260명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의 기초
분석과 상관분석,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매개 효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과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대하여 성격 5 요인 중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경증은 학과만족도에 유의하였으나 부적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매개 효과 검증에서 신경증을 제외한 외
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은 유의미한 매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외향성은 완전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으
며, 이에 대학에서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진로준비행동을 증진 시켜줄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mong clinical laboratory science 
students affect their levels of academic satisfaction and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in the context of these personality traits influencing academic satisfaction. A total of 300
college students attending a 3-year college in Daegu were surveyed, and 260 were analyzed. SPSS 22.0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while Baron and Kenny (1986)'s three step method was carried out for 
basic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ollected data.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shows that extroversion,
openness, agreeableness, and conscientiousness among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ha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with academic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while neuroticism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with academic satisfaction and no significant relation with career 
preparation. Secondly, the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found that extroversion, openness, agreeableness, 
and conscientiousness, but not neuroticism,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extroversion especially was
confirmed to have a complete mediating effect. Thus, methods are needed to improve academic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in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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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 시기의 부모와 학교로부터 독립

하여 본인의 특성과 바램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의 또는 타의
에 의해 선택된 학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진로
에 대한 중압감과 스스로 선택한 진로와 직업은 본인의 
능력 발휘의 기회, 사회 경제적 지위, 인간관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가치관과 태도, 가족관계, 거주지 등과 같이 
일상생활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준다[1]. 국내 대학 내 
학생 생활연구소의 신입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신입생
들은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75.24%), 목표상실과 가
치관 혼란(43.94%), 자율적인 대학 생활에 대한 부적응
(30.2%) 등의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이러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자신
의 전공과 적성 간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학과에 대한 불
만을 품게 되며, 학과 교육과정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3]. 일반적으로 많은 대학생이 입학한 
후 학과에 대한 부적응과 불만족을 겪고 있으며, 본인의 
진로에 관하여 심각한 갈등과 고민, 불안감을 경험하며 
혼란을 겪고 있다[4].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학생들 각자의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를 효율적으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님 혹은 
가족들의 기대로 인하여 본인들의 희망보다는 성적과 가
족들의 기대에 맞추어 대학에 진학하는 실정이므로 이러
한 문제가 야기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대학신문 기획평
가팀(2014년 10월 15일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
들의 대학진학 이유가 “취업에 유리한 조건 획득을 위해
서”라고 응답하였다[5].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대학에 입
학한 후에 학과 또는 전공에서 배우고 익히는 이론과 실
무를 토대로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된 분
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6]. 대학
교육에 대한 사전 준비과정 없이 전공을 선택한 경우 대
학 생활을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전공에 관
한 관심 결여를 유발하게 된다[5]. 이것은 중도탈락률 증
가, 졸업 후 직업 선택과 전공 관련 업무에 대한 어려움 
등의 이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7].

임상병리학과의 특성은 졸업 후 전공 관련 면허증을 
취득해야만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성격에 따라 학과 및 전공만족도가 상이하며, 본
인 전공에 부합하는 진로를 향해 매진하는 학생들이 대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다[8]. 또한, 대학생의 
학과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9]. 이것은 학과를 선택한 후 전공 
관련된 학습 및 경험에 대한 만족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준비행동을 한다[10]. 대학생에게 진로
준비행동은 진로에 대한 결정전후가 다르게 나타난다. 진
로결정 이전의 경우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한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하며, 진로 결정 이후에는 결정사항
을 실행하기 위한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하게 된다[11]. 경
제불황으로 심각해진 청년 실업난이 장기화함으로 임상
병리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보건의료 분야로서 다른 학
과에 비해 직업 선택의 폭이 넓고 채용의 기회가 많이 주
어지는 것으로 생각되나 자격증 취득이라는 특성이 있다
[12].

임상병리사의 어려운 취업특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해결방안은 임상병리사를 육성하는 대학이나 학
과의 노력에서부터 그 출발 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12]. 임상병리를 전공한 학생들의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이면서 현실적인 취업 영역
을 개발하는 동시에 보다 나은 취업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2]. 그러므로 입학 후부터 학과적응과 함께 진로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성격과 
특성을 충분히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는 임상병리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들로부터 개인의 성격유형을 탐색하여 그 유형별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며 또한, 취업 준비에 관한 진로준
비 행동에 대한 매개 효과를 확인하여 임상병리학과 학
생들의 효율적인 진로상담과 미래지향적인 직업의식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구에서 있는 3년제 대학교 임상병리학 전

공 1~3학년을 대상으로 성격 5 요인별 특성에 따른 학과
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에 관하여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으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1. 임상병리학과 대학생의 성격 5 요인별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와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는 어떠한
가?

2. 임상병리학과 대학생의 성격 5 요인별 각각의 특성
에 따른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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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병리학과 대학생의 성격 5 요인별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준비 행동은 매
개하는가?

Fig. 1. Research model of mediated effect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병리학과 학생의 성격 5 요인별 특성이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준비행동이 매개하는
지에 대한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지역에 소재한 일개 보건대학교 임상병

리학과 학생을 편의 표집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였으며, 
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득한 후에 수행하였다. 
총 300명의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누락 된 항목
이 많거나 일괄적인 응답이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60명) 자료만을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수집된 설문지는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

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하였으며, 상관
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매개 효과를 확인할 것이다. 

2.3.1 BIG 5 성격검사
성격 5 요인특성은 Goldberg(1999)가 제작하고 유태

용, 이기범과 Ashton(2004)이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13]. 성격 5 요인의 대표적인 검사로는 NEO-PI-R 
(Cosh & McCrae, 1992) 과 IPIP (Goldberg, 1999) 
있다. NEO-PI-R은 요인에 여섯 가지 하위요인이 있어 
검사결과가 구체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검사의 문항이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IPIP 
는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5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별 10개 문항씩, 총 50문항이다
[14]. Likest 5점 척도 채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신경증. 86, 외향성. 87, 개방성. 75, 친화성. 77, 성실
성. 78로 나타났다.

2.3.2 학과만족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 중 하나는 학과만족도이다. 본 연

구의 종속변수인 전공만족도에 대한 설문 문항은 김혜주
(2007), 이선영(2009), 장문영(2005), 정희영, 박옥련
(2009), 하혜숙(2000)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김혜진(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
지를 구성하였다[15]. 전공만족도는 수업 만족, 관계 만
족, 사회 인식 만족의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수업 
만족은 9문항, 관계 만족은 4문항, 사회 인식 만족은 6개 
문항으로 총 19문항으로 설문지가 구성되었다.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수업 만족. 87, 관계 만족. 82, 사회 인
식 만족. 87이었다.

  
2.3.3 진로준비행동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진로준비 행동은 개인이 설정한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과정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노력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진로준비를 하는 것을 말
한다[16]. 본 연구에서는 김봉환, 김계현(1997)의 진로준
비 행동 측정 도구에 인터넷이 활성화로 대학교에 진로
지원센터의 개설이 활발한 경향을 반영한 2문항을 추가
하여 수정 보완한 임은미, 이명숙(2003)의 진로준비행동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17]. 추가된 문항은 8번과 12번
이다. 총 18문항으로 정보 수집 활동 6문항, 도구구비 활
동 5문항, 실천 노력할 둥 7문항으로 3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정보 수집 활동. 
77, 도구구비 활동. 79, 목표달성 활동. 81로 나타났다. 

2.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Process Macro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
구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각 변인의 수준을 파악
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측정 도
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확인하
였다. 둘째, 성격 5 요인, 학과만족도, 진로준비행동의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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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1 2 3 4 5 6 7

1. Neuroticism 1
2. Extroversion -.164** 1

3. Openness -.070 .380*** 1
4. Agreeableness -.173** .564*** .346*** 1

5. Conscientiousness -.353*** .243*** .409*** .410*** 1
6. Academic Satisfaction -.167** .124* .219*** .188** .279*** 1

7. Career Preparation -.065 .204** .224** .212*** .208*** .364*** 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N=279)

셋째, 성격 5 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이 학과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성격 5 요인과 학과만족도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
동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 효과 분석하였으며 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증
은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성별은 여성 220명(78.9%), 남성 59명(21.1%)이었
고, 학년별로는 1학년 92명(33%), 2학년 92명(33%), 3
학년 95명(34.1%)이었다. 연령의 평균은 21.9세였는데 
20세 이상 22세 이하가 210명(75.3%)으로 가장 높은 비
율이었다. 희망 직업 관련 자격증 유무는 없음이 252명
(90.3%)이었고, 있음이 26명 (9.3%), 무응답 1명(0.4%)
이었다.

Characteristic N N(%)

Gender
Female 220 78.9
Male 59 21.1

Grade
First 92 33.0

Second 92 33.0

Third 95 34.1

Age
(M=21.9)

20~ 22 210 75.3

23~ 25 55 19.7
26~이상 14 5.0

License
No 253 90.7
Yes 26 9.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79)

3.2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Table 

2와 같다. 먼저 성격 5 요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5점 기준
으로 친화성이 3.45점으로 가장 높았고, 표준편차는. 49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과만족도 평균은 3.44이었고, 
표준편차는. 53이었으며, 하위변인별로는 사회 인식 만
족이 3.54점으로 가장 높았고, 관계 만족 3.40점, 수업 
만족 3.36점 순이었다. 진로준비행동 평균은 2.94이었으
며, 표준편차는. 61이었다. 하위변인별로는 정보 수집 활
동 3.34점, 도구구비 활동 2.74점, 목표달성 활동 2.73점 
순이었다.

Variable M±SD Range

Big Five 
Person-

ality 
-Traits

Neuroticism 3.06±. 68 1.40-4.80
Extroversion 3.12±. 65 1.30-4.90
Openness 3.14±. 47 1.80-4.70

Agreeableness 3.45±. 49 1.20-4.80
Conscientiousness 3.28±. 52 2.10-5.00

Academ
ic- 

Satisfa-
ction

Class 3.36±. 54 2.11-5.00
Relationship 3.40±. 67 1.00-5.00

Social 
awareness 3.54±. 63 1.83-5.00

Total 3.44±. 53 2.15-5.00

Career 
Prepar-
ation

Information 
gathering 3.34±. 67 1.17-5.00

Tool fulfill 2.74±. 76 1.00-4.80
Achievement 2.73±. 71 1.00-4.86

Total 2.94±. 61 1.20-4.71

Table 2. Technical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N=279)

3.3 상관관계 검증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신경증은 

외향성(r=-.164, p<.01), 친화성(r=-.173, p<.01), 성실
성(r=-.353, p<.001), 학과만족도(r=-.167, p<.01)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졌고, 외향성은 개방성(r=. 380, p<.001), 
친화성(r=. 564, p<.001), 성실성(r=. 243, p<.001), 학
과만족도(r=. 124, p<.05) 진로준비행동(r=. 204,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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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Subordination B(SE) β t R2 F

Neuroticism
Career Preparation -.059(.054) -.065 -1.091 .004 1.191

Academic Satisfaction -.130(.046) -.167 -2.823** .028 7.972**

 Extroversion
Career Preparation .192(.056) .204 3.461** .041 11.980**

Academic Satisfaction .101(.048) .124 2.076* .015 4.310*

Openness
Career Preparation .291(.076) .224 3.827*** .050 14.648***

Academic Satisfaction .245(.065) .219 3.742*** .048 14.006***

Agreeableness
Career Preparation .262(.072) .212 3.616*** .045 13.074***

Academic Satisfaction .199(.063) .188 3.180** .035 10.110**

Conscientiousness
Career Preparation .245(.069) .208 3.535*** .043 12.497***

Academic Satisfaction .282(.058) .279 4.829*** .078 23.321***

 Career Preparation Academic Satisfaction .313(.048) .364 6.51*** .133 42.316***

*p<.05, **p<01, ***p<.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Burnout                                                                   (N=279)

Variable B β R2 F

Neuroticism

step 1 Neuroticism ➔ Career Preparation -.059 -.065 .004 1.191
step 2 Neuroticism ➔ Academic Satisfaction -.130 -.167** .028 7.972**

step 3
Neuroticism ➔ Academic Satisfaction -.112 -.144*

.153 24.964***

Career Preparation ➔ Academic Satisfaction .305 .355***

 Extroversion

step 1 Extroversion ➔ Career Preparation .192 .204** .041 11.980**

step 2 Extroversion ➔ Academic Satisfaction .101 .124* .015 4.310*

step 3
Extroversion ➔ Academic Satisfaction .042 .052

.135 21.555***

Career Preparation ➔ Academic Satisfaction .304 .353***

Openness

step 1 Openness ➔ Career Preparation .291 .224*** .050 14.648***

step 2 Openness ➔ Academic Satisfaction .245 .219*** .048 14.006***

step 3
Openness ➔ Academic Satisfaction .162 .145*

.153 24.835***

Career Preparation ➔ Academic Satisfaction .285 .332***

Agreeableness

step 1 Agreeableness ➔ Career Preparation .262 .212*** .045 13.074***

step 2 Agreeableness ➔ Academic Satisfaction .199 .188** .035 10.110***

step 3
Agreeableness ➔ Academic Satisfaction .123 .116*

.145 23.456***

Career Preparation ➔ Academic Satisfaction .292 .339***

Conscientiousness

step 1 Conscientiousness ➔ Career Preparation .245 .208*** .043 12.497***

step 2 Conscientiousness ➔ Academic Satisfaction .282 .279*** .078 23.321***

step 3
Conscientiousness ➔ Academic Satisfaction .215 .212***

.176 29.395***

Career Preparation ➔ Academic Satisfaction .275 .320***

*p<.05, **p<01, ***p<.001

Table 5. Mediating Effect Regression Analysis                                                        (N=279)

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개방성은 친화성(r=. 346, 
p<.001), 성실성(r=. 409, p<.001), 학과만족도(r=. 219, 
p<.001), 진로준비행동(r= .224, p<.01)와 정적 상관관
계를 가졌다. 

친화성은 성실성(r=. 410, p<.001), 학과만족도(r=. 188, 
p<.01), 진로준비행동(r=. 212, p<.001)와 정적 상관관
계를 가졌고, 성실성은 학과만족도(r=. 279, p<.001), 진
로준비행동(r=. 208,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과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r=. 364, p<.001)와 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다. 독립변수들 간 상관계수가 0.7 이상만 
되더라도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지만, 이에 다중공선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3.4 성격 5 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이 학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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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5 요인의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이 학과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고,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격 5 요인 중 신경증
은 학과만족도에는 유의미하였으나, 진로준비행동에 미
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에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은 진로준비행동과 학과만족도에 유의미
한 긍정적 영향으로, 이는 신경증 수준이 높을수록 학과
만족도가 낮지만,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 높을
수록 진로준비행동과 학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5 성격 5 요인과 학과만족도의 관계에서 진로준비
행동의 매개 효과

성격 5 요인의 하위요인과 학과만족도의 관계에서 진
로준비행동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 검증과정을 거쳤다. 매개효과
를 갖기 위하여서는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 변인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셋째, 독립변인과 매개 변
인이 동시에 종속 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또한,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
계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줄어들어야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때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미 수준에서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완전매개로, 독립변인
의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모두 유의미한 수준일 경우에는 
부분 매개로 해석한다.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이를 적용하여 먼저 성격 5 요인 중 신경증과 학과만
족도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매개 효과의 전제조건
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매개 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외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와 2단계는 검증
이 되었다. 3 단계에서는 숫자는 줄어들었으나(β=.052, 
p<.001), 학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
며, 진로준비행동에서는 학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β=.353, p<.001) 것으로 나타나, Baron과 
Kenny(1986) 매개 효과 검증에 의해 완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방성의 매개 효과는 1단계와 2단계는 검증이 되었
으며, 3단계에서 개방성이 학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쳤고(β=.145, p<.05), 진로준비행동도 학과만족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332, p<.001). 이는 

Baron과 Kenny(1986) 매개 효과 검증에 의해 부분 매
개 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친화성의 매개 효과는 첫째와 1단계와 2단계는 검증
이 되었으며, 3단계에서 친화성이 학과만족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고(β=.116, p<.05), 진로준비행동도 학과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339, p<.001). 이
는 Baron과 Kenny(1986) 매개 효과 검증에 의해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실성의 매개 효과는 첫째와 1단계와 2단계는 검증
이 되었으며, 3단계에서 성실성이 학과만족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고(β=.212, p<.001), 진로준비행동도 학
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320, p<.001). 
이는 Baron과 Kenny(1986) 검증에 의해 부분 매개로 
해석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병리 전공 대학생의 성격 5 요
인에 기초한 잠재적 성격 특성을 확인하고, 성격 특성이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 효
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확인된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병리학과 대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정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3배 이상 많은 비율이 나
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임상병리사의 남녀대비는 1975
년 0.38로 여자보다 남자가 월등하게 많았으나, 1985년 
여성이 많아지더니 현재는 두 배 이상으로 여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18]. 의 연구결과의 내용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성격 5 요인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친화성이 3.4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둘째,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의 성격5요인에서 신경증
을 제외한 개방성,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이 학과만족도
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신경증
은 학과만족도에서 유의미하였지만, 부적 상관이 있었고, 
진로준비행동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결정효능감, 성격 5 요인의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원만성이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
다[13]. 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성격5요인에서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성격 특성을 향상하는 방법을 개입을 
해 보는 것이 학과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쳐
서 학과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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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임상병리학과 대학생의 성격 5 요인과 학과만족
도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면, 외
향성은 완전히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창의력이 풍부한 학생은 면접,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취업을 위한 미래계획을 잘 준비
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19]. 의 연구결과
와 외향성은 자신 있고, 적극적이며, 낙관적인 성향으로, 
이러한 성격 특성을 가진 대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를 수월하게 얻을 수 있었고, 이
것이 취업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이해된다
[20]. 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성은 회귀분석에서도 나타난 것과 마찬가
지로 매개 효과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매개 효
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성이 높을수록 진로 의
사결정 과정에서 진로 탐색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부정적
인 기대를 하고 이러한 부정적 기대가 선택불안을 낳으
면서 결과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21][20]. 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연구의 학문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임상병리사에 대한 전망과 수급정책 방향과 재
학생의 학과만족도 및 취업에 관한 의식에도 대한 조사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성격 특성과 학과만족도와 이
에 대한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관해 본 연구는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의 성격 5 요
인 특징을 확인함으로써 진로상담에서 학과만족도와 진
로준비행동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과에서 교수가 학생과 상담할 
때 개인의 성격 특징과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하여 
각각의 성격 특성에 따라, 대학에서는 맞춤형 진로상담프
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의 성격요인에 따라 전공만
족도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성격요인 
중 외향성은 전공선택 후,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진
로준비행동에 완전매개하여 학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도 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임상병리 학과 학생들의 탈락을 예방하
고 전공과 부합하는 진로에 매진할 수 있는 외향성과 개
방성, 친화성, 성실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커
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시행함으로써 학
생들의 적극적인 대학생활의 학과적응과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측정방법은 자기 보고식 질문지였으므로 
직접 경험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반영하지 않을 가
능성이 있다. 둘째 임상병리 대학생의 성격 5 요인에 기
초한 성격 특성이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준
비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연구대상을 대
구지역 한 개 대학으로 한정 지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각각 지역적으로 상이 한 결
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후속
연구는 표본선정에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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